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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Why Americans Are Unhappy With an Economy That Looks
Strong
경제 지표는 좋은데 미국인 불행 느끼는 이유?
 

물가가 폭등하는데 2019년 대비해 물가가 30% 상승했다.



그리고 실질 소득은 감소해 임금 인상이 물가를 못 따라가 가계 저축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물론 해고는 적지만 신규 채용이 거의 중단되어 이직·청년 취업이 거의 막힌 상
태라는 것.
여기다 주택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7%대 금리로 구매 비용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정학·AI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동 분쟁 원인으로 에너지값이 상승과 AI로
일자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기사

Bloomberg: US Trade Gap Widens to $105.6 Billion as Imports Hit Record
미 8월 무역적자 1천억 불 넘어…자본재 수입 최고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06/why-americans-are-unhappy-with-an-economy-that-looks-strong?srnd=phx-economics-v2


미국의 8월 무역수지 적자가 자본재 수입 급증의 여파로 1천56억 달러를 기록
하며 2025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수출이 1.4% 증가에 그쳤지만, 자본재 수입이 전월 대비 62억 달러 급증하는 등
총수입이 4.3% 늘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 .
이번 무역적자 확대로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
방준비은행의 'GDPNow' 모델도 순 수출 감소로 3분기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
고 분석했다.

기사

WSJ: Why Weaning Markets Off Fed Speak Is Harder Than It Sounds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눈치만 바라본다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연준은 정책 힌트나 발언을 줄이고 시장이 스스로
경제 지표를 해석하길 바랐다. 그러나 연준이 조용하자 시장의 억측이 커지는 부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06/us-trade-deficit-widens-to-105-6-billion-on-oil-capital-goods?srnd=phx-markets


작용이 나타났다.
실제로 워시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까지
치솟게 보며 과도하게 반응했다. 결국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핵심 인사들이 급
히 나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
가능성은 25%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연준은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섣부른 신호를 자제했지만 오히려 시장이 제
멋대로 예측하다 과열되어 결국 연준이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계가 보
인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Yields Fall From 2002 High as Oil Dips, Bessent Vows On
Debt
국채 금리 하락…유가 하락과 미 재무부 장관 발언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리고 연방 재무장관이 정부 부채 관리를 장담
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였던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미-이란 전쟁발 물가 불안과 연준의 긴축 정책 우려로 치솟던 채권 금리가 안정
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재무장관은 지출 제한과 경제 성장으로 부채 증가세를 꺾겠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호르무즈의 오일 공급 완화 조짐으로 유가가 내리자 10년물 금리는
5.28%, 2년물 금리는 4.8%로 각각 2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

https://www.wsj.com/economy/central-banking/why-weaning-markets-off-fed-speak-is-harder-than-it-sounds-d202aefb?mod=economy_lead_pos1


기사

Bloomberg: Ray Dalio Warns China, Japan May Pull Back From
Treasuries
Ray Dalio “중·일, 미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
 

저명한 투자자 Ray Dalio는 미 최대 해외 채권국인 중국과 일본의 매수세가 약
해지면서 미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이 부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일부 대출자와 대출기업들은 이미 압
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전체 부채의 약 3분의 1을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에 따라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막대한 부채 부담이 국채 시
장의 치명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Bloomberg: S&P500 Targets Record as AI Deals, Oil Buoy Mood
S&P 500 사상 최고치...유가 하락·AI 붐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06/us-yields-fall-from-2002-high-as-oil-dips-bessent-vows-on-debt?srnd=homepage-america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06/ray-dalio-warns-china-japan-may-pull-back-from-us-treasuries?srnd=phx-finance


유가 하락과 AI 붐에 힘입어 미 증시가 4일째 연속 상승하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늘 목요일 S&P 500은 0.7%, 그리고 나스닥은 0.7% 상승해 거래 중이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8로 내려앉아 인플레 우려가 줄었고 국채 금리도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조에 육박하고 AMD CEO가 향후 반도체 칩 수
요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AI 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중동 리스크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견조해 증시를 받치
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Fall as Middle East Exports Recover
중동 수출 회복에 브렌트유 $98 선으로 하락
 

호르무즈 우회로 확보 등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 이상 떨어져 배럴당 약 $98를 기록
했다.
우회 경로와 물류 조정을 통해 9월 말 일부 일일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을 상
회하는 등 공급 흐름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다브 해협 인근의 유조선 공격 등 지정학적 위험
은 운송·보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기사

[자동차]

CNBC: Car buyers are stretching loans to afford payments — it’s a
‘potential warning light,’ analyst says
소비자 부담…미 자동차 대출 기간 늘어
 

미국 신차 구매자들이 치솟는 차량 가격과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 기간
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05/s-p-500-closes-in-on-record-high-as-tech-rallies-markets-wrap-muvv94wz?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10-06-2026/card/oil-prices-fall-as-middle-east-exports-recover-KSjLfsVNly7zofTiKE3B?mod=lctimeline_finance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문즈Edmunds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할부로 신차를 구매
한 소비자의 25% 이상이 84개월(7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이용했다.
대출 기간을 길게 늘렸지만 구매자들의 월평균 납부금은 $7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량당 평균 대출 금액 역시 1년 전 $42,744에서 $44,664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로 커져 가계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다. 

기사

[보고서 1: 중국 경제]

JP모건/IMF "중국, 내수·소비 중심 신성장 모델 전환 시급"
 
IMF가 부채 급증과 투자 효율성 감소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 대해 기존의 투자·수출 주
도형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달았으며, 내수 소비와 민간 중심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고 진단했다.
 
1. 한계에 도달한 투자·수출 주도형 성장
민간 부채가 GDP의 200% 수준까지 치솟고 매년 GDP의 4%에 달하는 산업 보조금 대비
성장 효과가 떨어지면서 기존 모델이 동력을 잃었다. 미·중 갈등 및 무역 장벽 격화로 해
외 시장을 통한 과잉 생산 해소도 어려운 실정이다

﻿2.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
인위적인 GDP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가계 소비 확대로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지방정
부는 공공·복지 지출의 85%를 담당하지만 세수는 50%에 불과해 공식 정부 예산에 잡
히지 않는 편법 부채와 토지 매각에 의존해 왔다. 비효율적인 기업 보조금을 줄이고 가
계 직접 지원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
 
3. 가구의 호적 제도 개혁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도시 이주민의 거주 자격을 새롭게 인정하는 호적 제도를 개혁하
면 소비 비중을 GDP의 3%p 끌어올릴 수 있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 차별을 철폐
해 시장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4.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계 자산 위축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GDP의 5% 수준 예산을
투입해 공사 중단 아파트를 완공하고 부실 개발사를 정리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신규

https://www.cnbc.com/2026/10/06/car-loans-are-getting-longer-as-monthly-payments-hit-record-highs.html


주택 수요가 과거 대비 35~5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착륙에 집중해야 한
다.

기사

[보고서 2: AI와 기업 경영]

Harvard Business Review: AI Is Revolutionizing Strategic Decision-
Making
AI가 전략적 결정을 혁신하는 3가지 방식
 
새로운 AI 기술 도구들은 끊임없이 검토하고, 평가하며,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최종 판단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기업 전략 결정의 핵심 단계인 3가지 즉, 옵션 검토, 시장 예측의 정밀화, 철저한 검증/
솔루션 분야에서 AI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1. 옵션 검토의 대규모화 (수천 가지 대안 검토)
기존 상황: 소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며 광범위한 가능성을 놓칠수 있다.
AI 도입: 수백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수백 개의 후보를 하루 만에 발굴. 컨설
팅 기업 McKinsey는 AI로 500개사 이상의 인수 대상을 발굴·점수화해 수개월 내 인
수를 완료함.
 
2. 시장 예측의 정밀화 (기존 보고서에서 입체적 실시간 지도 정보화)
기존: 재무제표나 분기 보고서 등 과거의 단순화된 지표에만 의존했었다.
AI 도입: 핀테크 기업 마이뱅크(MYbank)는 위성 사진·거래 내역 등 3,000개 변수를
실시간 분석해 소상공인 5,300만 곳에 신용을 공급함.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
(Unilever)는 300만 대의 AI 냉동고와 날씨 데이터를 연동해 일일 수요를 실시간 예측
하고 있다.
 
3. AI 활용으로 눈치 보기·집단사고 탈피
기존: 조직 내 위계, 정치, 눈치 보기로 인해 다각도 검증이 어려웠다.
AI 도입: '생성 에이전트'와 '비판 에이전트'를 활용한 가상 토론, 경쟁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앤갬블(P&G) 연구에
따르면 AI 활용 팀의 솔루션 도출 속도가 12% 빠르고 부서 간 장벽이 완화되고 있다.

https://markets.jpmorgan.com/research/email/scx/lltu669v/GPS-5469655-0/bcc43acf-5abe-4d5e-ae5e-ded8398ce0f3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hbr.org/2026/09/ai-is-revolutionizing-strategic-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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